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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M U S

Domus 11월호(No. 899)는 우주시대의

건축이나말라리아방지와같은굵직굵직한

주제들로지면을채우고있다. 여기서가장

무게가실려있는분야는멕시코시티에관

련한것이다. 루이스바라간이1 9 6 0년대제

시했던다채롭고복합적인대도시로서의멕

시코시티의‘미래’와실제멕시코시티의‘현

재’를 대비함으로써 디자인과실제사이의

간극을확인하는기사는 대규모의계획이

‘계획없이’진행되는한국의상황과기묘하

게겹치고 있다. 이에조응하여멕시코의건

축사 Fernando Romero의 근작과

Tatiana Bilbao(MXA)의작품이소개되고

있으며, 별도로교각디자인에대한새로운

접근을보여주는 5개의프로젝트를게재하

고있다. 또한『속도와정치』, 『지각의병참

학』등으로독창적연구를진행한폴비릴리

오의에세이또한놓치기아까운기사이다.

■ Space Tourism Space Architecture

실현가능성이높아지고 있다고해도보통

사람들이우주여행을하거나장기간체류를할

수 있는우주세기의도래는여전히실감이안

가는말이다. 하지만이를건축적으로준비하

는 연구와프로젝트, 그리고조망들을소개하

고있다. 다른중력과다른물리법칙이지배하

는 공간에서공간의물성과구성은어떤식으

로 다를것인가를우주비행사(그들은동시에

연구자이기도하다)들과의인터뷰와개념의규

정과예측을통해다루고, 이들을위한공간디

자인의현황을확인하고있다.

■ Barragan's Ciudad del Mexico

바라간재단이보존해오고있던공개되지않

았던바라간의도판컬렉션이공개되었다. 그

것은루이스바라간이멕시코시티의미래를조

건축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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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하면서6 0년대초에작성된것이었다. 그

림들은스페인에의해매워진호수의복개와

올림픽스태디움, 위성도시의개념, 수평적

확장과조닝에따른구역의특성화등에대

한바라간의시선을보여준다. 그자신의언

급처럼“중심부의활기와속도, 새것의냄

새, 진짜살아있다는느낌”을 멕시코시티에

서발견하고이를긍정적인방향으로확대하

기를바랐다. 하지만도판안에있는공업지

역의굴뚝에서뿜어내던연기는바라간의염

려를보여주고있다. 환경문제라는것이생

소했던그 시기에도 1 0년 사이에가시거리

가 1 0 k m에서 4 k m로 줄고(현재는 2 k m ) ,

눈과 목을 따끔거리게했던공장의연기는

걱정스러운것이었다. 이 도판이의미있는

것은바로이부분이다. 당대의일반적유토

피아적비전과는달리바라간은희망과공포

를모두보이고있으며, 후일실제의멕시코

시티의정체성과문제점들을형성하고있는

단초들이도판에서암시적으로드러나고있

기때문이다.

■작품리뷰

Fernando Romero(LAR)- Briding

Teahouse(Jinhua, china) / Museo

Soumaya(Mexico city, Mexico) /

Villa S (Mexico city, Mexico)

페르난도로메로와그가 이끄는 설계팀

L A R에게혁신은전통적형태와기술의독

창적번안과다르지않다. Villa S는멕시코

시티외곽의차풀테펙공원의모퉁이에자리

잡고있다. 여기서건축사는나뭇가지와유

사한형태를단면을가진유기적강구조를

적용하여지하가구조적으로‘뿌리’의역할

을하고상부의급격한캔틸레버공간을‘가

지’로서이해하여일반적주거와는사뭇다

른 결과물을내놓고있다. 자연적맥락에서

연유한시스템적구조프레임은중국의진후

아 성의건축공원(Ai Weiwei와Herzog &

De Meuron이 시와협업을통해서만들었

다)의파빌리온-bridging teahouse-에서

도 사용되고있다. 이 프로젝트에서페르난

도로메로는다리와다실을하나의콘크리트

구조체안에서결합시켜중국적전통을환기

하고있다. Museo Soumaya는식민지 시

대에서로댕에이르는막대한소장품을가진

박물관측이새로운시설을요구함에따라진

행이되고있다. 여기에도역시상부로갈수

록확장되는내부공간을가지는구성을통해

버섯과같은형태의반짝이는건축물을제시

하고있는데, 여기서는반투명유리를통해

그가이전에시도했던시스템적강구조를환

경적문제와연계하여해결하려는고민을보

인다.

A R C H I T E CTURAL RECOR D

Architectural Record 2007년 1월호

에서는츄미나리베스킨트와같이잠시지

면상에서뜨음했던작가들의최근작이눈

에띈다. 빌딩유형연구에서는기계적효

율성과기능주의에서벗어나친환경요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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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_ Fernando Romero-Bridging Teahouse 
02_ Fernando Romero-Museo Soumaya
03_ Fernando Romero-Villa 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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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도입하고 있는최근의사무소건축의

양상을지속가능성의차원에서살펴보고

있다. 한편이번호에서는주거특집으로

휴먼스케일의가치를재고하고있는소규

모의주택건축을다루면서작은공간에서

풍요롭게사는방법을제시하고있다. 또

한건축사에관련된유쾌한경구들을소개

하고있는비평<A Treasure of Words>

도 무거운건축적담론사이에서톡 쏘는

청량감을주고있다.

■신간서적리뷰

이번호는아시아의도시와 건축에 최근

경향을다루는서적들이소개되고있다.

- New Architecture in China , by

Bernard Chan. New York : Merrell

Publishers, 2005

- Building Revolution : Chinese

Architecture since 1980, by Charlie

Q.L. Xue, Hong Kong : University

of Hong Kong Press, 2006

- East Asia Modern : Shaping the

Contemporary City, by Peter G.

Rowe. Rexington, Kentucky :

Reaktion Books, 2006

- Pacific Modern, by Raul A.

Barreneche. New York : Rizzoli,

2 0 0 6

- Architecture Tomorrow, by

Francis Rambert. Paris : Terrail,

2 0 0 5

■작품리뷰

•Lindner Athletics Center, Cincinnati

(건축사Bernad Tschumi)

건물이놓인대지는극도로좁고비정형

적인, 건축을진행하기쉽지않은형태를지

니고있다. 흥미로운것은이대지가건축사

본인의선택에의해결정된것이며, 이런외

견상의난점을츄미가즐기고있다는것이

다. ‘심할정도로’인접한주변건물과연결통

로없이도이용자를끌어들여여러가지사

건들을 유도하여, 비어있으면서도 동시에

독립적인건축공간을창출해내고있다. 눈

에띄는곡면의벽과사선그리드는강구조를

프리케스트콘크리트로덮은것으로건축물

의인상을강하게규정하는동시에내부에서

는패넌트를연상하게하는삼각형의개구부

로 인지된다. 이는신시내티대학의상징색

인검정과진홍을내부에적용함으로써훨씬

강력하게유도된다. 사선으로 만들어내는

외부의긴장과역동적인내부공간은하나로

어우러져학생들로하여금대학의아이덴티

티를강하게느낄수있도록의도되었다.

•Denver Art Museum, Denver,

Colorado (건축사Daniel Libeskind +

Davis Partnership)

박물관측에서 6만개가넘는소장품들을

위한새로운시설을필요로하자1억달러가

넘는자금이시민들과기부를통해확보되었

다. 이확장안에서건축사는예의그의트레

이드마크인 소용돌이 치고, 날카로운 모서

리를가지고, 경사진벽을가진현기증나는

공간을제시하고있다. 발레로치면그랑쥬

테(대도약)에비견될강력한인상을제시하

는이 건물은필경내부에전시될미술품을

압도하는그 자태로인해많은비판을감당

해 내야할 것이다. 아이콘으로서의건축은

어느정도의생명력을가지고있을까? 아니

리베스킨트표 건축의 유효기간은언제일

까? 프랭크게리이전에도이미이런아이콘

은 존재했고 여전히사람들을 끌어모으고,

부를만들어낸다. 아마 리베스킨트의이런

‘태연한격정’은그런부류의작품에포함될

듯싶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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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_ Bernard Tschumi - Lindner Athletics Center
02_ Daniel Libeskind + Davis Partnership - Denver Art Museum

03_ Heneghan.Peng.Architects- Aras chill Dara
04_ 24H architecture - Drangspelhuset(hous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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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건물유형연구

2 1세기가되면서작업장은‘친환경’이라

는대단히모호하면서도묘하게설득력있는

주제를항해 집중하고있다. 그와더불어지

속가능성이라는개념이친환경과는조금다

른영역에서발전되기시작하였으며최근에

는‘사회적지속가능성’이라는개념이등장

하면서조금씩의미가구체적으로정의되고

있다. 인공조명과인공환경조절에대한의

존을줄이고 자연광과자연환기를극대화하

는 것과 같은지속가능성에기반한태도가

생산성을높이는데에도기여하고있다는논

리로친환경디자인의재정적설득력을높여

가고있는중이다. 하지만단순히친환경적

태도가중요한것은아니다. 중요한것은바

로공존과소속감을증진시키는환경을조성

하는 것이다. 그것이 사회적지속가능성의

중요한모티브인것이다.

아일랜드의Naas 지역의Aras Chill Dara

는비스듬하고두갈래로갈라진평면과독창

적 파사드를 가지고 건축사 H e n e g h a n .

P e n g . A r c h i t e c t s와 Arthur Gibney &

P a r t n e r s는 아이콘적인관공서를창조했

다.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C a l i f o r n i a

Endowment 건물에서 건축사 R i o s

Clementi Hale은주변다운타운의역사적

요소를활용하고, 캘리포니아의 다양한랜

드스케이프와결합하여정원과중정에중점

을 둔 다채로운 캠퍼스 건물을 건축했다.

N B B J는시애틀에서223 Yale at Alley 24

프로젝트에서좀더 다루기쉽게하기위해

대규모의복합용도프로젝트를분할하고있

다. 이를통해내부는좀도효율적으로구성

되고 연계되었다. 스튜디오아키텍쳐는 캘

리포니아리치몬드에서CDHS Office를통

해출구계단과브리즈솔레일과같은기능적

장치들을사용하여제한된주정부의예산을

극복하는건축을보여주고있다.

(글/김훈/서울대학교건축학과박사과정/

선문대학교, 부천대학출강)

新建築

이번호( 2 0 0 7년 1월호)에서는일본미

술관의기념비적프로젝트인‘국립신미술

관’과이토오토요가설계해개장이후싱

가폴의명소가된쇼핑몰 'Vivo City'등이

소개되었다. 국립신미술관은컬렉션의수

집없이기획전과공모전만을위한미술관

이라는도전적인개념을가지면서도엄청

난 전시면적을 가진 독특한 사례이며,

Vivo City는 옥상과벽면을감싸고있는

H P셸구조의자유로운 곡면이인상적인

쇼핑몰이다.

■일본국립신미술관(國立新美術館) - 

쿠로카와키쇼(黑川紀章) 설계

국립신미술관의도전 - 국립신미술관의

부지에는동경대학생산기술연구소가필요

한용적률의대부분을채우며자리잡고있었

다. 초기단계에서 일본의국토교통성은동

경대학생산기술연구소, 다시 말해 구·육

군보병제3연대병사를전면적으로보존하면

서 미술관으로서사용하는것을 검토했으

나, 미술관에서요구하는기능과맞지않을

뿐더러구조상내진성능을만족시키지못하

고있다는것이판명되어신축하는방향으로

정해졌다. 다만부지는현재의인근에세워

진 정책연구대학원대학(아먀시타설계와리

차드로저스공동설계)을포함하면서여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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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겼다. 그러나그 후부지는 2개로분할되

었고, 그 북측부분에 국립신미술관이세워

지게되어 2 0 0 0년에오픈프로포절이개최

되었다.

국립신미술관의프로포절안이결정된이

후 1 0명이넘는아티스트와공모단체, 반출

입업자, 화랑관계자, 학식경험자, 미술평론

가, 문화청관계자들로 구성된위원회가 설

치되어사용자측에서바라본설계요건들이

정해졌다. 설계안은 이 위원회에서토의와

설계자와의질의응답등이이루어지는수년

에 걸친 워크샵속에서결정되어갔다. 모든

위원회에설계자가출석하여다양한관점에

서제기되는질문에응답하면서적극적으로

안을제안하여이해를구하는방법으로설계

는진행되었다. 

이후국회의원의유지와일본근대건축의

전문가인동경대스즈키히로유키교수와후

지모리테루노부교수의강한요청에의해

구·육군보병제3연대병사의사령부모서리

부분의외벽을현상유지하는것으로방침이

정해졌다. 사실보존하기로한 부분은이미

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부지에포함되어있

어국립신미술관측에서는손을쓰기어려운

부분이었다. 그러나문부과학성과의협의를

거쳐부지를등가교환의방식으로국립신미

술관측에해당부지를편입시키기로정해지

면서국립신미술관과의‘공생’을 목표로하

게된것이다. 기존건물의외벽은하프미러

커튼월을사용하여곡면으로처리해정면현

관과인접하는장소라는점을역으로이용하

였다. 이로서역사적건축물의보존과새로

운 현대건축의공생에일치된해답을얻을

수있었다.

국립신미술관은여러가지의미에서세계

에서 가장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계획이다.

국립신미술관은 수집품을모으지 않는다.

오로지기획전과공모전을위한미술관인것

이다. 세계의 명화가 디지털데이터화되고

있는시대, 실물이상으로정확하게가상으

로재현된회화나조각을인터넷으로감상할

수 있는시대에걸맞게국립신미술관은 I T

미술관으로서첨단성을이어갈것이다. 또

한 세계의각미술관이보유한실물을기획

전의형태로세계최대급인1 4 , 0 0 0㎡의전시

스페이스에서 볼수 있다는것도도전적이

라할수있을것이다.

■Vivo City - 이토오도요오(伊東豊雄)

설계

Vivo City는 싱가폴섬의 최남단, 약

8 . 9 h a의부지에건설된싱가폴최대의복합

시설이며, 부지와해안을마주하고있는센

토사섬리조트와함께지역재개발의중심시

설로서국내외로부터많은방문객의유치를

목표로하고있는곳이다. 

프로젝트는과거의계획안을백지화시키

는 것으로부터시작되었다. 그러나이미과

거계획안에따라말뚝박기가이루어져있는

상태였으므로, 과거 계획시 사용되었던

8 . 4 m의구조그리드를사용하면서단기간에

완전히새로운계획을제시할필요가있었

다. 이 프로젝트를통하여설계자가착안한

점은크게두가지로 요약된다. 먼저새로운

심벌로서의표층(외관)을만드는것이다. 그

것은2 0세기적인아이콘으로서의심벌이아

니라 상품이나 공간의 사이를 움직이는

‘S u f i n g’이라는체험의이미지에착안한유

기적인심벌로서‘경관사선제한’때문에저

층으로계획이한정된상황에서연속된H P

셸 곡면의옥상과벽면을통해건물에특징

적인인상을부여하는것이었다. 이 연속된

곡면의외피는건물의표층일뿐아니라콘크

리트의구조체로서, 균질적인커트월을사용

한건물에서는느낄수 없는강력한물질감

을통해방문자의감정을고양시키고자하였

다. 이 때문인지 쇼핑몰 오픈 후 2개월간

7 0 0만명이라는기록적인집객에성공하고

있다.

또다른착안점은내부공간에서연속적이

고단계적( s e q u e n c i a l )인 체험을갖도록만

들어주는것이다. 다시말해내부공간이균

질해지기쉬운상업시설에서부분부분다양

한경관을만들어내고자한것이다. 이는외

피를형성한곡면이건물내부의천장이나

벽체로연속되어사용됨으로서달성되도록

하였다. 이로서건물내부에도다양하고활

기있는공간들이마련되고이같은공간들

은식당이나운동, 휴식등의공간으로할애

되었다.

<강상훈/군산대학교건축공학과교수>




